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며 특히 매화그림으로 

이름이 나 있었다. 1920

년대 후반 소정 변관식

(小亭 卞寬植, 1899-

1976)이 광주에 잠시 내

려와 있었을 때 정운면

은 그에게 산수화를 배

웠다. 변관식은 조선시

대 마지막 화원인 소림 

조석진(小林 趙錫晋, 

1853-1920)의 외손으로, 

허백련, 심향 박승무와 함께 전통적인 남종화가로 꼽히는 인물이다. 변

관식은 갈필로 여러 번 붓질을 반복하여 짙은 묵묘(墨描)에 의한 암시

적 분위기를 보이는 당시 일본 남화풍의 필치를 구사하였다. 이 시기 변

관식의 화풍을 그대로 전해 받은 정운면의 산수화도 같은 경향을 보이

는데, 1931년 제10회 선전에 입선한 <추산만애(秋山晩靄)>라는 제목의 

산수는 변관식의 화풍과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(그림 2). 아스라한 느낌

의 둥글고 성긴 산세와 나무를 표현한 이 작품은 전 화면을 짙은 묵점을 

이용하여 근경에는 잡목 몇 그루를 그려 넣고 중경에는 초가집 몇 채와 

역시 잡목을 채워 넣었다. 원경의 산은 멀리 후퇴한다기보다는 화면 중

앙으로 시선이 모아지게 갈필을 사용하여 여러 번 먹을 집중적으로 덧

칠하였다. 1932년에 제작된 <산수>는 <추산만애>와 같은 구도를 응용

하여 다시 그린 것일 것이다(그림 3). <산수>의 화면 왼쪽 상단에 ‘임신

초하가서석산방정운면(壬申初夏家瑞石山房鄭雲葂)’이라 써 있다.    

선전에 입선을 하면서 서울화단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정운면은 

30년대 초 서울을 왕래하면서 1935년과 36년 서화협회에 정회원으로 참

여하며 그림을 출품하였다. 이때 탄월 김경원(灘月 金景源, 1901-1967), 

그림 2 정운면, <추산만애>,  
1931년, 
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 

그림 3 정운면, <산수>, 
1932년, 168.5×89.3cm, 
동강대박물관소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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